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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ㆆ’[ʔ]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음운론 기술을 중심으로1) -

최  전  승(전북대)

1. 서  론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1920년대 후반에서부터 소위 불규칙 활용어간에 대한 당시의 형태주의 표

기법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던 ‘ㆆ’(ʔ)에 대한 인식의 출발과,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현대국어

와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공시적 음운론 기술에서 자음체계로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형태

/기저/추상)음소 /ㆆ/에 대한 관찰의 연구사적 흐름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문

자와 음소로서 ‘ㆆ’/ʔ/에 대한 인식의 지속적인 전개가 해당 음운 현상의 해석에 어떠한 문법 기술

적 효과와, 화자들의 언어능력, 언어습득, 그리고 음운변화의 방향 등과 같은 그 본질에 대한 몇 가

지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는가를 점검하려고 한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맞춤법 통일을 위한 당시 몇몇 학자들의 시안(김희상 1927; 이탁 

1928/1958, 1932; 이극로 1932, 1935, 1936)에서 출발한 옛 문자 ‘ㆆ’의 재사용은 굴절체계에서 나타나

는 비자동적 교체를 제거하고 어간의 이형태들을 시각적으로 단일화하여 어휘 형태소의 기본형을 

고정시켜 표기하려는 형태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

정한 <한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출현과 더불어 잠정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는 통일안의 원칙에

서 ‘ㆆ’은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자와 음소로서 ‘ㆆ’/ʔ/의 적극적인 사용은 1940년대 

후기와 1950년 초반의 북한의 철자법 개혁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김종오 1949; 전몽수 1949; 조선

어문 연구회 1949). 192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으로 연계되는 이와 같은 ‘ㆆ’ 의 재인식에 대한 

과정과 전개를 연구사의 관점에서 글쓴이는 제1단계로 설정하려고 한다. 

부분적으로 1950년대(Martin 1954, 1992)와, 그리고 점진적으로 1970년대에서부터 특히 국어 지역

방언의 음운론적 기술에서부터 음소 /ʔ/의 설정과 그 당위성이 새롭게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

였다(김완진 1972; 이익섭 1972, 1992). 여기서 이러한 발달의 추이를 시대적으로 음소 ‘ㆆ’에 대한 

인식의 제2단계로 간주한다. 1970년대 이후 ‘ㆆ’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한 관심의 새로운 인식은 

제1단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1) 본 발표문은 원래 60 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완성 되었다. 하지만 발표회의 성격이나 분량의 문제 등으로 실

제 배포되는 발표문은 대폭 축약된 형태로 요약하였다. 지정 토의자에게는 전문이 제공되었다. 발표문 전문이 필요한 

분은 (사)제주학회 연구위원회(위원장 : 한창훈)로 연락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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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제2단계의 시작을 촉발시킨 당시의 시대정신으로 대체로 고전적인 생성 음운론 이론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음소 /ʔ/ ‘ㆆ’에 대한 인식의 제2단계는 이전 단계와 방법론에

서 기본 원칙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굴절체계에 표면적으로 실현되는 비자동

적, 불규칙인 이형태들의 교체를 형태음소 또는 기저음소를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공시적 음운규칙으

로 유도함으로써 기저체계에서는 규칙화하여 자동적 교체로 전환되어 있는 화자들의 언어능력을 반

영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시대적으로 개입된 두 단계 간의 인식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제1단계에서는 형태주의 표기법의 원리로서 부활시킨 ‘ㆆ’를 일종의 형태음소 또는 기저음소로 추출

하여 종성표기에 하나의 받침 문자로 설정하려고 하였다(고영근 1994). 그러나 제2단계에서 시도된 

‘ㆆ’의 등장은 그 방법론과 음운 이론, 그리고 변화하는 음운 현상의 측면에서 제1단계의 그것과 다

음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인다(최명옥 1978, 1982, 1985, 1995, 1997, 2004; 배주채 1989/2007; 정인호 

1995). 

첫째, 표기법과는 전연 관련이 없이 (추상/형태/기저) 음소적 신분으로서 /ㆆ/이 설정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구조 또는 생성 음운론의 기저형 설정과 그것이 표면으로 음성 실현

되는 해당 음운 현상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 동일한 분절음들이 

서로 상이한 음운론적 행위를 굴절체계에서 나타낼 때에 이것은 경음화와 관련하여 기저표시에 ‘ㆆ’

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셋째, 현대 국어 방언의 음운론에서 소위 불규칙 활용어간들이 형태와 의

미를 1:1로 파악하려는 언어 습득 화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유추적 수평화(analogical 

levelling)를 거친 어간의 단일화가 확립되어 간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음소 /ㆆ/와, 이것이 자음어

미와 모음어미 앞에서 도출되는 적절한 음운규칙으로 포착하는 원리 이외에는 화자들의 언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넷째, 그 결과 /ㆆ/를 음소목록으

로 첨가하게 되면, 표면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 추상성의 문제를 감수하는 대신에, 해당 문법 기술

의 단순화가 추구될 수 있다(정인호 1995; 임석규 2007).2) 즉, 1970년대 이후의 ‘ㆆ’의 재사용은 순수

한 이론적 차원에서 기저음운과 음운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비자동적 교체를 규칙화하고, 음운체계에 

후음 계열로 마찰음 ‘ㅎ’와 짝을 형성하는 폐쇄음 ‘ㆆ’를 확립시키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근에 이루어진 국어 음운론 기술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음소 /ㆆ/와 그 도출 규칙을 사용

하는 것은 아니다(강희숙 1994; 김옥화 2001). 또한, 음운 분석 이론의 관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있어 왔다(이승재 1980; 김경아 1990, 2001; 엄태수 1997; 신승용 2003).3) 

글쓴이는 역시 이 글에서 음소로서 /ㆆ/(ʔ)의 설정이 해당 음운 현상을 기술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2) 경북 북부지역(문경, 영주, 울진) 방언의 공시 음운론을 대조 기술하면서 임석규(2007)는 3개 지역방언의 자음체계에 음

소 /ㆆ/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용언어간의 활용(‘ㅂ’ 불규칙과 ‘ㄷ’ 불규칙)을 이용하여 /ㆆ/의 표면적 

존재를 예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기서 /ㆆ/의 설정이 음운과정의 기술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누'쩨, 눈'노, 눈^나            ← 누ㆆ-(臥),

     (나) 실^꼬, 실^쩨, 시'르니, 시'러   ← 실ㆆ-(載).

     글쓴이는 이 글의 §6.2에서 위와 같은 유형의 기술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몇 가지를 논의하면서 하나의 代

案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최근에는 [ʔ]을 /ㅎ/의 한 변이음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ㅎ/의 음절말 폐쇄음의 실현으로 보려고 한다(백은아 2009). 

그렇게 하면, 음운과정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중간 도출형 *[녿는], *[녿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설명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정인호(1995:38), 배주채(1992:192), 그리고 임석규(2004:320)는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

성이 ‘ㄱ, ㄷ, ㅂ, ㅈ’ 등이 아닌 경우에만 어간말 ‘ㅎ’이 성문 폐쇄음 ‘ㆆ’로 변동한다는 평폐쇄음화 규칙을 설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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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전개를 통해서 음소 ‘ㆆ’과 관련된 해당 음운현상들의 역

사성과, 언어변화의 합리성, 표면상으로 보이는 음운현상에 대한 非生成的(non-generative) 접근과, 

진행되고 있는 음성변화의 방향, 또한 비자동적 교체에 대해서 화자들이 나타내는 적극적인 언어 사

용 행위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음소 ‘ㆆ’/ʔ/의 허구성 또는 비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1.2 글쓴이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음운 현상의 기술에 등장하는 음소 /ㆆ/에 대한 근본

적인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취급된 이 음소의 설정과 여기에 부수되는 몇 가지의 음운규칙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되는 글쓴이의 대안적 논의도 해당 음운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또 다른 가설에 불과

할 뿐이다. 다양한 음운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으로 단 한 가지만의 권위 있는 정답이 존

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매우 비생산적인 대상인 것이며, 동시에 폐쇄된 역사적 골동품에 해

당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초창기 미국 구조주의 음운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Yuen-Ren 

Caho(1934/1968)는 음소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식에 단 한가지의 유일한 정답, 즉 해결책을 추구하

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이 불가피함을 진지하게 논증한 바 있다. 그는 

일정한 음운현상과 음성들 가운데 이들을 음소체계로 분석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합

리적인 방식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Yuen-Ren Caho 1934/1968:54). 즉, (ㄱ) 음성학적 정확성 또는 

음소 영역의 최소성, (ㄴ) 언어 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음소체계의 균형성과 간결성, (ㄷ) 음소 목록의 

수효에 있어서 극도의 절약, (ㅁ) 토박이 화자들의 직관에 대한 배려, (ㅂ) 어원에 대한 고려, (ㅅ) 음

소들 간의 상호 배타성, (ㅇ) 음성부호를 I.P.A로 전환시킬 수 있는 可逆性.

이 글의 제 2장에서 글쓴이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새로운 표기법 제정과 확

립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그 표기법은 주시경 선생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여 철저하게 형태주의 또는 

표의주위 원칙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의 문법학자들이 표기에 ‘ㆆ’ 등과 같은 문자를 부활시

켜 사용하는 과정을 김희상(1927)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제3장에서 불규칙 활용 어간을 규칙화하여 

표기하려는 노력이 ‘ㆆ’을 포함하여  ‘ㅿ, ◊, ’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로를  이탁

(1928/1958, 1932)과 이극로(1932, 1935, 1936)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식

의 표기문자에 대한 당시 조선어학회의 다른 회원들이 보이는 대체적인 반응도 아울러 여기서 관찰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1940년대 후반 북한의 김두봉이 주도한 급진적인 문자개혁에서 나온 새로운 문자 여

섯 가지 가운데 1920년대와 1930년 초반에 이미 소개된 문자 ‘ㆆ’과 ‘ㅿ’ 그리고 ‘ ’ 등이 형태주의 

표기법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계보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학자들이 

새 문자로서 설정된 ‘ㆆ’과 ‘ㅿ, ’ 등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시적 음소의 신분으

로 분석하게 되는 원리와, 이러한 음운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의 5장에서 글쓴이는 ‘ㆆ’/ʔ/에 대한 인식과 그 전개가 주로 1970년대 초반의 음운 분석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최근의 음운론적 기술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드디어는  일부 음운론 개론 교과

서(최명옥 2004)에까지 현대국어의 공시적 음운체계와 음운규칙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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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려고 한다. 

글쓴이는 제6장에서 현대국어의 표준어를 포괄하는 중부방언과, 또한 지역방언들에서 ‘ㆆ’이 관여

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공시적 음운현상 가운데 특히 ‘ㅅ’ 불규칙과 ‘ㄷ’ 불규칙 용언이 토박이 화자

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실현시키는 유추에 의한 평준화, 그 결과 일어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방식과 그 진행 방향을 관찰하려고 한다. 그 결과, 종래에 제시되었던 음소 /ㆆ/과, 이것을 표면으

로 도출시키는 경음화, 모음어미 앞에서 ‘ㆆ’ 탈락, 음절말  위치에서 ‘ㅎ→ㆆ’ 등과 같은 잡다한 인

위적인 음운규칙의 설정(배주채 1998; 최명옥 2004)이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판

단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추상/형태/기저) 음소 ‘ㆆ’/ʔ/는 해당 음운현상의 본질

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운문법에 부당한 복잡성을 부가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려고 한다.

2. ‘ㆆ’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표기법으로의 출현 배경 : 金熙祥(1927)의 경우

3. 1920~1930년대 표기법에서 불규칙 활용에 대한 표기의 규칙화 방안 

4. 1940년대 후반 북한 <조선어 신철자법>의 형태주의

5. 1970년대 이후 국어 음운론에서 (기저)음소 ‘ㆆ’/ʔ/의 재인식과 본질

6. ʔ에 대한 음운현상의 본질과 용언의 공시적 불규칙성

  

 6.3 ‘ㅅ’ 불규칙 용언에서 유기음화와 경음화의 상보적 분포

국어의 음절말 장애음들이 단어 경계와 자음 앞에서 미파 현상을 보이며, 동기관적 중화를 파생시

킨 다음에 중부방언을 포함한 일부의 지역방언에서 부수적인 효과로 경음화와 격음화를 이어서 실

현시키고 있는 사실을 이병근(1981:80)이 지적한 바 있다. 음절말 위치에서 미파화된 폐쇄음들이 연

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는 경음화는 조음 음성학적으로 쉽게 이해된다. 또 그러한 

경음화는 17.8세기로 소급되기 시작하는 점진적인 음운과정으로, 오늘날의 지역방언에서는 일반화되

어 나타난다. 그 반면에, 미파음들이 음절말 위치에서 후속 자음어미의 초성에 부가시키는 유기음화

는 그러한 조음의 원리와 아울러, 그 유형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오종갑(1997:6-9)은 기원적으로 어간말음 ‘ㅸ’과 ‘ㅿ’에서 유래된 ‘ㅂ’과 ‘ㅅ’ 불규칙 활용 어간들의 

지역적 분포와 그 변이형들을 조사하면서, 특히 ‘굽-’(炙)과 ‘붓-’(注)의 어간에 어미 ‘-고’와 연결되면 

그 자음어미의 초성이 지역방언에 따라서 각각 경음화와, 격음화로 각각 실현되는 예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굽-’(炙)과 ‘붓-’(注)의 표면 활용형들과 그 도출 과정이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ㆆ’[ʔ]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 11 -

이 동일한 형식으로 합류하게 되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21)ㄱ. /굽:-+고/→(경음화)굽:꼬→국:꼬→[구:꼬],         

           /굽:-+고/→(격음화)굽:코→국:코→[구:코].  

        ㄴ. /붓:-+고/→(중화)붇:고→(경음화)붇:꼬→북:꼬→[부:꼬],

           /붓:-+고/→(중화)붇:고→(격음화)붇:코→북:코→[부코].

글쓴이는 오종갑(1997)에서의 위와 같은 기술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미파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실현되는 유기음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된다. 전

북과 전남의 지역방언에서도 ‘ㅂ’ 불규칙 용언어간의 자음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 ‘ㅂ→ㅎ’으로 전환

된 것과 같은 예들이 종래에 관찰된 바 있다.4)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ㅂ’ 불규칙 용언어간이 보이는 

공시적 변화 유형을 검증하면서 정인호(1997)는 ‘ㅂ>ㅎ(ㆆ)의 변화를 거친 용언어간들의 형성 과정을 

어간 단일화라는 의식적인 화자들의 개입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하였다. 먼저, 그는 ‘ㅅ’ 불규칙 용

언어간의 말음이 자음어미 앞에서 ‘ㅅ>ㅎ’으로 변화된 ‘짛-’(作)의 활용 예가 이 방언에 이미 존재하

고 있는 ‘ㅎ’ 말음 용언을 모형으로 유추변화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짛-’(作)이 

보여주는 활용 형식이 ‘ㅂ>ㅎ’의 변화 방향을 가리키는 일부 ‘ㅂ’ 불규칙 용언어간의 활용과 부분적

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ㅎ’ 말음 용언의 활용을 기준으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 김현(2001)은 불규칙 활용어간에서 뿐만 아니라, 어간말음이 모음이거나 또는 비성문음이

었던 용언어간이 ‘ㅎ’ 또는 ‘ㅎ’로 재구조화되어 가는 경향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현상도 청자 중심에

서 이루어진 誤分析의 개입을 고려한 바 있다.5) 글쓴이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첨가되는 ‘ㅎ’에 관

한 한, 정인호(1997)과 김현(2001)에서 제시된 가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위에서 언급된 ‘ㅅ’과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에서 관찰되는 ‘ㅂ/ㅅ→ㅎ’(자

음어미 앞)과 같은 변화의 원인은 청자에 의한 오분석 또는 재분석이나, 화자들의 어간 단일화를 지

향하는 유추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에서 찾지 않으려고 한다. 즉, 이들 불규칙 용언이 점진적으

로 취하는 표면적인 ‘ㅂ/ㅅ→ㅎ’(자음어미 앞)의 경향은 어간말 ‘ㅂ’과 ‘ㅅ’(>ㄷ)에 자음어미가 연결될 

때에 통상적인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헌 자료에 반영된 

표기 가운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유기음화가 수행된 예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초간/재간본 

『교린수지』(1881, 1883)에 경음화 대신 등장하는 유기음화의 예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22)ㄱ. 오늘도 머물 밧케 업오(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ㄴ), 

           문 밧케 나와셧네(초간 교린수지 4.39ㄴ), 문 박케(재간 교린수지 4.39ㄱ),

           년은 인군박케는 못는 거시라(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ㄱ),

4) 김옥화(2001)는 전북 부안방언의 음운론을 기술하면서, 이 방언에 등장하는 ‘ㅂ’ 불규칙 교체의 몇 가지 유형 가운데 어

간말 ‘ㅎ’로 재구조화를 거친 예들을 제시하였다. 굽-(炙): 궇:고∽구어라, 눕-(臥): 눟고∽누어서, 집-(補): 짛고∽지어서

(짛-어서)∽지여(짛-어).  

5) ‘ㅅ’과 ‘ㅂ’ 불규칙 용언 어간말 자음에서 일어난 ‘ㅂ/ㅅ→ㅎ/ㆆ’의 변화에 대해서 정인호(1997)에서의     “화자 중심의 

유추”, 그리고 김현(2001)이 제시한 “청자 중심의 재분석”이라는 해석은 음운변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간 단일화를 추

구하려는 화자와 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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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처분은 당신케 잇네다(초간/재간 교린수지 4.41ㄴ).  

       ㄷ. 장지는 안을 죵희로 둑겁케 바르옵네(초/재간 교린수지 2.33ㄴ),    

       ㄹ. 술로 밥 먹키 됴션만 잇가 시브외(苗代川本 교린수지 3.11ㄱ), 

           cf. 수락으로 밥 먹기는(초간/재간 교린수지 3.23ㄱ),

       ㅁ. 죵들이 잘 테가 업서(處, 초간/재간 교린수지 2.35ㄴ),

       ㅂ. 손목 쥐고 케 가옵(초간/재간 교린수지 1.47ㄱ), 

           cf. 자녜쳐럼 다가는 시비 듯키 쉽사오리(1882.정정 인어대방, 3.6ㄱ).

위의 예들에서 후속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격음화를 촉발시켰다고 생각되는 어간말 자음의 유형

은 장애음만 아니라, ㄹ과 비음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22)의 유기음화 예들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될

까. 초간본『교린수지』(1881)에 나타난 (22)의 예들의 표기 형태들이 재간본(1883)에서도 전연 교정

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글쓴이는 오늘날의 구어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몇 

가지 유기음화 현상을 바탕으로, (22)의 예들은 그 당시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가 표기에 반영되

었을 것으로 추정한다.6) 

현대 전북방언의 ‘ㅅ’ 불규칙 용언에서 특히 ‘짓-’(作)은 대부분 ‘짛-’으로 재구조화되었다(소강춘 

1983; 최태영 1982). 짓-+고→직코→지코. 이러한 ‘짓->짇->짛-’에서의 어간말 ‘ㅎ’의 등장은 19세기 후

기에 해당되는 지역방언을 반영하는 자료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과 확대 과

정은 방언에 따라서 19세기 후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23)ㄱ. 언제 밧바 옷 짓컷나(판,박.383),  

       ㄴ. 양나 쥬흥가 로밤의 이 글을 짓코(99장 필사본 별춘.14ㄱ),7) 

       ㄷ. 농 짓키 일삼난대(병진본 필사 박흥보.1ㄴ), 

6) 본문 (22)에서와 동일한 음성 조건에서 수행된 유기음화의 예는 산발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예들을 제시할 수 있다.  

    (ㄱ).『한글』제5권1호(1937, 咸南 定平지방(1) 방언조사(池鳳旭, pp.16-22)에 (22)ㄴ에 해당되는 방언형이 보고되어 

있다. 

        께→케: (例: 先生님께→先生님케, p.17), 

   (ㄴ). 부안방언의 특수조사를 기술하면서 김옥화(2003:187)는 (22)ㄱ에 해당되는 유형과 동일한 유기음화를 

관찰하였다. 

        그것배키는 인 비는디, 중핵교 배끼 못 댕깄어라우.

   (ㄷ). 제주도 방언의 어미들이 보이는 형태음운론을 고찰한 정승철(1997:77)은 다음과 같은 유기음화 현상

에 주목한 바 있다.

        “의미적으로 중앙어의 {겠}에 대응되는 제주도 방언의 {으크}는... {으크}가 관형적 구성을 가진 ‘을 

거‘(“을 것”)에 기원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77쪽).

        (각주 19)→“지들커(땔감), 먹으컬”(먹을 것을)에서처럼 간혹 격음화의 흔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지

들커’는 ‘짇(“때다”)+을 거’로, ‘먹으컬’은 ‘먹-+을+거’로 분석되는데, 이들은 격음화를 겪은 형태뿐 

아니라, 관형형어미의 탈락까지 겪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ㄹ). 본문의 (22)ㅁ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실현된 유기음화도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드물게 확인된다.

        암만들 될커시냐(판,적.502). 

          cf. 집비들키 우름운다(완판,심청,하.26ㄴ), 쌍거쌍 비들키 갓치(수절가,상.32ㄴ),

             비들기(鳩)→삐들키(『한글』,제5권1호, 전북정읍 사투리, p.19).  
7) 필사본 99장본「별춘향젼이라」는 박순호 소장본으로 『한글필사본 소설자료 총서』18권에 영인되어 있다. 본문 가운

데 “사셜이라/진양조라/쥬즁며리라/즁멸리라/진멀리라/타령졔라/휘모리라/말노라” 등과 같은 지시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판소리 창본에 가깝다. 필사본 말미에 “동조션 졀나북도 고부군오금면 각목동 근셔, 졍 이월초육

일 등셔라”라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 정사년은 1917년에 해당된다고 한다(김진영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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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금은 져구리 짓고,   돌금은 바지 짓코(상동.6ㄴ), 

            집 짓코 왕토기(상동.8ㄱ),

            닙구로 집을 짓코(상동.13ㄱ),     

            졔비 집을 직코(상동.21ㄴ).8)  

    (24) 션 사의 일홈은 션게 지코 악 사의 일홈은 악게 지코(1894,천로역,서,3ㄴ),    

조흔  일홈은 조케 지코 흉  일홈은 흉게 지엿니(천로역,서,3b),

         죄 지코 디옥에 지 거시 조냐(천로역,서,1b).9)

위의 예들은 오늘날 전북방언에 쓰이고 있는 재구조화된 어간 ‘짛-’의 어간말음은 통상적으로 경

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인 ‘짇-+고’ 등에서 유기음화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성 환경

에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조음 음성학적 근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19세기 후기

의 중부방언을 반영하는『독립신문』의 표기에서도 어간말 장애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시작

하는 접사의 초성이 유기음화되는 예들도 관찰된다.10)

    (25)ㄱ. 어린 들이 부모를 의지덧키 의지고(독립신문, 1896.7.11.①), 

        ㄴ. 셰도 던 샹 대졉덧키거슨(독립.1896.9.8①), 

        ㄷ. 아니 지은 죄도 지은듯키 구츅 여(독립.1898.6.11), 

        ㄹ. 본국으로 도라 갈듯키 지고(독립.1897.10.20.1), 

        ㅁ. 남의 일 보듯키 보고 잇시면(독립.1897.8.14), 

        ㅂ. 남의 일 보듯키들 며(독립.1897.8.14).   

현대국어 서울말의 구어에서도 유기음화를 수행한 ‘-드키’형이 쓰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위와 같

은 유기음화의 표기가 당시의 구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ㄱ). 그러구 옛날에는 흰떡 허드키 떡을 해서(p.54), (ㄴ), 두부 모 치드키 네모지게 썰어노셔

(p.92), (ㄷ). 지사 허드키 그렇게 다 채려놔(p.63). cf. 전에 우리 지내드끼 그릏게 지내는 집이거든

(p.73),[<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서울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 『밥해 먹으믄 바느질허랴 

바느질 아니믄 빨래허야』(1992), 편집 목수현. 1918년 서울출생, 구술 당시 1991년 74세).]11) 

8) 이 필사본은 임형택 소장 26장본 「박흥보전」으로 『고전소설선』(형설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으며,『흥보전』(김진영 

외 1977)에서 소개되고, 역주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표지에 적힌 기록(丙辰 9월20일 謄, 김의관 군현댁 入納)으로 보

아 1856년, 아니면 1916년으로 추정된다.

9) 만해 한용운의 님의침묵(1926)의 표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作)의 활용형이 나타난다. 

      도포도 지코 자리옷도 지엇슴니다, 지치아니한 것은, 

      지코십허서 다 지치안는것임니다(134, 수의비밀).  

10)『독립신문』에는 ‘짓-’(作), 낫-((勝), 낫-(癒)’에서 어간말음 ‘ㅎ’으로 재구조화된 ‘짛-, -’등이 모음어미 앞에서 ‘ㅎ’

이 나타나는 표기 예를 생산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용례 한 가지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지흔': 쳐음으로 졍동에 새로 지흔 교당을 열고(독립.1897,5,11④), 

        ‘지흐며’: 풍류도 만들며 신도 지흐며 도 만들며(독립.1897.2.16①), 

    (ㄴ). ‘나흔’(勝): 녀편녜가 사나희 보다 가 나흔거시(독립.1986,4.21①),

    (ㄷ).‘나흘’(癒,勝): 병원에셔 나흘 약을 붓치고 갓다더라(독립.1896.5.14②).

          cf. 엇키에  형용이 곰보단도 나흘테요 표범보단 나을테요(판,퇴.288),

          =엇더키의  형용이 곰보단도 나을이요 표범보단 을리요(완판본 퇴별가, 12ㄱ).  

11)  유필재(2001)에서도 서울말의 연결어미 목록 가운데  ‘-드키’형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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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 ‘ㅀ∽ㅭ’

지금까지 §6.3에서 살펴본 19세기 후기 다양한 방언자료에 나타나는 (22)-(25)에서와 같은 유형의 

유기음화 현상이 ‘ㄷ’ 불규칙 용언이 어간말 ‘ㄹ’로 규칙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기에 경음화와 함께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 ‘ㄹ’이 화자들이 수행하는 유추적 수평화에 의

해서 자음어미 앞에서 ‘ㄷ’을 교체하여 확대되는 경우에 경음화와 더불어 유기음화가 19세기 후기의 

자료에도 점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19세기 후반『독립신문』에  ‘ㄷ’ 불규칙 용언 가운

데 동사 ‘싣-’(載)'의 활용형들이 어간말 ‘ㄹ’로 재구조화된 모습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생산적으

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싣-’(載)의 규칙화는 1920.30년대에 이미 중부방언에서도 일반화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사실이 김상희(2007)와 이탁(1928/1958)으로 하여금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 유독 

‘싣-’의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적인 표기 형태 ‘-’을 설정하게 한 것 같다.

『독립신문』에서 모음어미 앞에서 ‘싣-’(載)은 세 가지의 이형태들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어간 

단일화의 과정이 일률적이 아니라, 각각 세 가지의 점진적인 진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싣

-’(載)의 굴절 형태 가운데, 특히 ‘싣-+고’의 연결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이들 3개 이형태의 출현 빈도

수가 상이한 비율로 나타나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ㄱ) ‘실고’ 부류:43회, (ㄴ) ‘실코’ 부류:11회,12) 

(ㄷ) ‘실’ 부류:3회.13)

     (26)ㄱ. 몸 묵에를 실고 능히 걸어 다니 거시라(독립.1896.11.24),

            슈뢰포 실고 다니 군함이 수물 세시라(1896.12.1),

            집을 몸에다 실고 다니며(1897.6.19①),

            짐도 실고 다니며 슈레도 고 다니게 나니라(189.7.7.1),

            라귀 등에 실고 셔울노 올나 오(1897.11.11).

        ㄴ. 은시져 두벌을 쇼에 실코(1897.6.8③),

            션과 짐을 실코 닷게드면(1897.5.13②),

            물건을 마거로 실코 다니게 며(1897.1.30.①),

            춍세 바리를 실코 동대문으로(1896.5.26③).14) 

     “비들기들이 고추씨를 우리네 갈비탕 먹드키 먹어요.”(p.221).      

12) 『독립신문』에는 ‘실코’의 경우에 전설고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형 ‘슬코’도 아래와 같이 등장하고 있다.  

    슈뢰포 슬코 다니 가 이쳑(독립.1897.1.30.②),  
    슈뢰포 슬코 다나 가 나(1897.1.30.②),

    아라샤 사의  슬코 가 물건을(1897.1.14③).

13) 19세기 후반의 『독립신문』(1896.4.7-1899.1.7)의 성격과 여기에 반영된 언어 현상도 일반적으로 그 창간에서부터  

서재필이 사직하고 떠난 기간(1896.4.7-1898.5.10)과, 윤치호가 그 독립신문을 맡고 폐간될 때(1898.5.17-1899.1.7)

까지의 두 시기로 나뉜다. 글쓴이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서재필이 사장 겸 주필로 관여하였던 기간인 

1896.4.10-1898.5.10일 사이에 나타난 언어 특질만을 여기에 고려하였다. 

14) 또한, ‘싣-’(載)에서 재구조화를 거친 이 시기의 ‘싫-’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굴절접사 앞에서 어간말음 ‘ㅎ’을 표기상으

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ㄱ) 실허: 그 짐을 화륜게에 실허 각쳐에 파숑 기로(독립.1897,5,13②),

          젹 동젼을 실허 드리 고로(1898.8.11),

(ㄴ) 실흘: 팔쳔 돈지 실흘 들이요(8197,5,13②),

(ㄷ) 실흔: 해상에 물화 실흔 들이(1897.4.13.③),

          쇼에 실흔 금 은 물을(1897.6.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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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텰거에 모를 실(1897.7.8), 

            챠에다 짐을 만히 실(1896.2.23),

            나무 바리를 실(1897.4.24④).

             cf. 무연탄도 풍범션으로 만히 실어다가 파니(1897.9.16),

위의 예들은 원래 ‘싣-’(載)의 활용 형태들에서 어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동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즉,『독립신문』에서 아직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실-’형이 어간 

단일화로의 첫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싣->싫-’ 또는 ‘싣->-’로의 자음어미 앞

에서 일어난 재구조화는 시간상으로 먼저 ‘실-+고→[실고]’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중에 각각 유기음화 

‘실+고→[실코]’와 경음화 ‘실+고→[실]’와 같은 순서로 전개되어 왔을 것이다. 첫 단계 ‘싣->실-’에

서 이루어진 ‘실-’의 어간말음 ‘ㄹ’은 ‘싣-’의 활용형 가운데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어간말음이다. 

이 위치에서 어간말 ‘ㄷ→ㄹ’의 전환은 어간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화자들의 유추적 확대 또는 수평

화를 거친 것이다.15)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자음어미 앞에서 출현하는 ‘실+고→[실코]’의 유기음화나, ‘실-+고→실’

와 같은 경음화 현상은 화자들이 수행하는 어간 단일화와 관련된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재구조화된 어간말 ‘-ㄹ’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에 부수적으로 실현되는 이차적인 현상일 뿐이

다. 문제의 본질은 화자들이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음 ‘-ㄹ’을 유추에 의하여 자음어미 앞으로 확

대시켜 활용의 규칙화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서 어간말 ‘-ㄹ’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이

차적으로 수반되는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는 어간의 재구조화는 관련이 없이, 특정한 음성 환경에서 

수행되는 하위 음운 현상이다. 그것은 어간말 ‘ㄹ’이 뒤에 연결되는 자음을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시

킬 수 있는 새로운 음성적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 단일화는 이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활용형들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어

휘 확산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유추적 확대 또는 수평화에 

개입 된 시간적인 완급의 차이는 화자들이 구사하는 사용의 빈도수, 또는 친숙도, 음성적 조건 

등과 같은 언어 외적 또는 내적 요인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Phillips 2006). 19

세기 후반 『독립신문』에 출현하는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 어간 단일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

는 ‘걷->걸-’(步)이었다(최전승 2009:218-220).    

    (27) 몸이 묵어워 잘 걸지를 못나(독립.1897.7.3),  

         잘 지 못나 걸기 대단히 니 거르며(1897.7.8),

         거름을 지어 걸지 말며(1896.11.14), 

               무 봉물 실흔 에 와(1898.4.28).               

          cf. 짐배에도 다 실흘 수 업습니다(日本語學, 음․어편,268). 

                                   

15)『독립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중부방언 중심의 다른 성격의 자료들에서도 ‘싣->실-’(載,)로의 규칙화는 보여주

지만, 통합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유기음화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ㄱ) 실다, sil-ta, si-re, si-reun. 載,『한불뎐』(1880:423). 

           cf. 것다, ket-ta, ke-re, ke-reun, 步, marcher(상동,p.149).  

       (ㄴ) 슐만 먹고 말짐 실기(경판 20장본 흥부전, 5ㄴ), 

          cf. 말짐 실키(김문기 소장 26장본, 흥부전. 6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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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나다가 두거름을 걸지 못 야(1896.8,4②),

         거름은 변변히 못 걸고(1897.7.8), 

         거를 에 시 셔셔 걸고 두 다리로 걸고(1897.6.24.①),

         다리 업 사이 암 걸고 십허도 걸을 슈가 업시며(1897.8.3).   

          cf. 길에 거러 가이와 타고 가이가(1896.10.20②).

‘ㄷ’ 불규칙 활용이었던 ‘걷-∽걸-’의 비자동적 교체에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어간말 ‘-ㄹ’로 

규칙화를 수행한 이 용언에 통합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은 (26)의 예에서와 같이 아직 경음화 또는 유

기음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화자들에 의한 ‘걷->걸-’(步)의 재구조

화는 ‘싣->실-’(載)에 수행된 유추적 확대를 거친 변화보다 시간상으로 뒤늦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싣->실-’(載)과 같은 어간의 단일화에서 추정하였던 가정과 일치한다. 불규칙 

어간말 ‘ㄷ’에서 ‘ㄹ’로의 규칙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에서는 아직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이 자료

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음어미 앞에서 재구조화된 ‘실-’에 연결

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이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16) 그렇기 때문에, 

위의 (26)의 예에서 ‘싣->실-’에 연결된 자음어미의 초성에 일어나는 경음화와 유기음화는 단지 어간말 

‘-ㄹ’과 관련된 개별적인 음운현상일 뿐이고, 해당 어간의 재구조화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자음어미 앞에서 수행된 ‘싣->실->싫-/-’(載)의 확산이 이와 같은 

시기의 중부방언의 공시적 단계에서보다 앞서 진행되는 것 같다.17)

    (28)ㄱ. 술을 실코(병오,춘.29ㄱ), 예 실코(판,심.192), 실코 갓다가(판,박.388), 

           놉피 실코(충열,상.25ㄴ), 물을 만이 실코(충열,상.20ㄴ), 

           말 짐 실키(병진본 필사 박흥보.2ㄴ), 슈 우의 실코(충열,하.17ㄴ), 

           신을 실코 잇셔(판,퇴.276), 신을 실코 잇고(판,심.200),

       ㄴ. 놉피 실고(심청,하.11ㄱ),  쥬뉵등물을 슬고(삼국 4.29ㄴ),

           슈 우의 슬고(정사본 조웅 3.34ㄴ), 거름 실고(판,변.544),

           슬 건져 의 슬고(판,심.204),

       ㄷ. 물을 실(길동.13ㄱ), 잔득 실(판,적.486).

16) ‘ㄷ’ 불규칙용언의 규칙화에 따른 이차적인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의 실현 양상도 지역방언에 따라서 상이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한글』4권 3호(1936:11-15)에 이강수가 전남 함평을 중심으로 조사 보고한 1930년대 함평방언 어휘 가

운데 중부방언에서의 ‘ㄷ’ 변칙용언들은 모음어미로 시작되는 어간형태로 단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ㄱ) 걷다(步)→걸따, 걷고→걸꼬, (ㄴ) 묻다(問)→물따, (ㄹ) 실고(載)→실코, 실다→실타.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ㄹ)의 표제어로 어간의 단일화가 이미 완료된 ‘실-고, 실-다’(載)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반면에, 같은『한글』5권 1호(1940:17-20, 지봉욱 조사)에 발표된 1940년대 함남 정평방언에는 ‘ㄷ’ 불규칙용언의 

규칙화가 이루어진 후에 아직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ㄱ) 걷고(步)→걸구, 걷다→걸다, (ㄴ) 결다(겯다, 編)→절다, (ㄷ) 듣다(聽)→들다, 

     (ㄹ) 긷다(汲)→질다, 푸다.

17) ‘ㄷ’ 불규칙용언의 어간 단일화로 인한 규칙화 과정 이후에 첨가되는 경음화 및 유기음화 현상의 확대에 관련하여 이

와 같은 지역적 차이를 단순하게 대조할 수는 없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반영하는 완판본 고소설 자료와 신재효

의 판소리 사설이 보이는 구어적 성격과, 같은 시기의 『독립신문』이 보이는 문어적인 격식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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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는 이 시기에 ‘싫-’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간말 자음의 초성에 유기음

화 또는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재구조화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실고’형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현대 전북의 하위 지역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은 ‘듣-’(廳) 하나에만 국한되어 사용

된다. 나머지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은 대부분 자음어미 앞에서 ‘ㅀ’으로 재구조화되어 규칙적인 

활용으로 전환되었다(최태영 1983; 김규남 1987; 김옥화 2001). 현대 전북방언의 이와 같은 공시적 상

태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상이한 발달의 단계로 소급될 수 있다.

    (29)ㄱ. 걷-(步)→걸-: 한번 걸 두 번 걸러(충열,상.8ㄴ), 

거러라 걸는 도 보자(수절가,상.28ㄴ),

자라나셔 제 발노 걸거든(심청,상.6ㄴ), 금자 걸듯(성열.193).

(충열,상.8ㄴ), 거름걸기 조을시고(병오,춘.33ㄴ), 걸 도(판,변.532).

ㄴ. 긷-(汲)→길-: 물을 고 쌀을 쓰러(汲-, 판,심.186), 물도 질고(삼국 3.33ㄴ), 

    물을 질다가(충열,상.19ㄴ), 물 질난 종(장경,하.18ㄱ). 

ㄷ. 일컫-(稱)→일칼-: 일칼더니(수절,상.19ㄱ), 람이 다 일칼더라(판,심.156), 

ㄹ. 겯-(編)→졀-: 가리를 졀지(판,박.330),  cf. 덕셕을 졀을 젹의(판,박.330). 

ㅁ. 닫-(覺)→달-: 이졔야 달난이다(구운,하.50ㄱ), cf. 마암을 닷게

오니(구운,하.50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도 (29)ㄱ의 예는 ‘걷->걸-’(步)의 어간 단일화 이후에 연결되는 자음어미 

초성에 수행된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19세

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추출된 (27)의 예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발달의 단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19

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는 (29)ㄴ의 ‘긷->길-’(汲) 등의 예들은 유추적 확대에 의

한 어간의 재구조화 단계만 실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에 나타난 (26)ㄴ에서와 (28)ㄱ의 ‘실-+고→실코/실’ 에서 ‘실코

∽실어’ 또는 ‘실∽실어’와 같은 공시적 교체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재구조화된 어

간말 ‘-ㄹ’에 의하여 촉발된 이차적인 유기음화와 경음화 현상까지 모음어미 앞에 출현하는 기저형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를 취급한 지역방언의 기술에서 재구

조화를 거친 이러한 어간들의 기저형이 단일한  /Xㅀ/ 또는 /Xㅭ/으로 설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김옥화(2001:102-103)는 부안방언에서 원래 /X{ㄷ∽ㄹ}-/와 같은 불규칙 교체를 보유했던 어간들이, 

‘듣-’(聽)의 활용형들만 제외하고, 대부분 /Xㅀ/ 어간으로 재구조화를 수행하여 왔다고 관찰하였다. 

/짏-/(汲), /붏-/(增), /싫-/(載), /눓-/(눋-), /뭃-/(問). 여기서 기저형 /Xㅀ/는 모음어미 앞에서도 

배당되었다. 즉, /짏-+어서/→[지러서], /짏-+고/→[질코], 등등.18) 그는 이와 같은 활용 형식이 기원

18) 김옥화(2001:102-103)는 부안방언에서 ‘듣-’(聽)은 여전히 불규칙 용언으로 남아 있어서, /드{ㄷ∽ㄹ}-/와 같은 어간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매개모음 앞에서 어간말 ‘ㄹ’이 탈락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 모음어미 앞에서 ‘듫-’을 선택하는 방안이 좀 더 일반성을 띤다고 지적하였다. 

     /듫+어라/→[드러라], /듫+응개/→[드릉개], /듫+으야/→[드르야].

    이와 같은 통합적 현상은 원래 ‘ㄷ’ 불규칙 용언의 ‘듣-’(聽)이 15세기 국어 이래로 모음어미 앞에서 수행하였던 음운현

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불규칙 교체형 ‘실-’의 어간말음은 표면상으로 ‘ㄹ’이지

만, 여기에 통합되는 모음어미는 형태구조 보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어간을 여전히 폐음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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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간말 /Xㅀ/를 갖고 있는 ‘잃-’(失) 등의 어간 부류의 그것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는 사실

도 아울러 예시하였다. /잃-+어서/→[이러서], /잃-+고/→[일코].

그러나 ‘ㄷ’ 불규칙 용언에서 규칙화된 어간말음 ‘ㅀ’의 ‘ㅎ’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원래 해당이 없

다. 그 이유는 여기에 수행된 어간의 단일화는 자음어미 앞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음어미 앞

에서 유추적 확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간 단일화의 기준은 바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 

[Xㄹ-]인 것이다. 그리고 모음어미 앞에서 등장하는 이형태 [Xㄹ-]에 통합되는 어미는 형태구조 보존

의 원리에 의하여 ‘ㄷ’ 불규칙 용언이었던 단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화자들이 수행하는 유추적 수

평화의 원리에 의해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 [Xㄹ-]가 자음어미 앞으로 확대되어 온 것

이다. 그 결과, /X{ㄷ∽ㄹ}-/와 같은 종전의 불규칙 교체가 /Xㄹ-/로 어간의 단일화를 수행하게 된

다. /Xㄹ-/은 종전에서와 같이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나 자음어미 앞에서 새 어간 [Xㄹ-]

의 말음 ‘ㄹ’이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이차적으로 유기음화를 촉발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

서 불규칙 교체인 /X{ㄷ∽ㄹ}-/의 규칙화 형태는 일단 /Xㄹ-/이지만, 이것이 자음어미의 초성을 유

기음화시킨다는 음운론적 정보를 첨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전혀 해

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 형태는 사실상 복수 기저형, 즉 /Xㅀ-/(자음어

미 앞)과  /Xㄹ-/(모음어미 앞)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전북방언에서 재구조화를 거친 ‘짏-’(汲) 부류는 기원적으로 어간말 자음

군 ‘ㅀ’을 갖고 있었던 /잃-/(失) 어간이 모음어미 앞에서 h을 탈락 시키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19)

‘ㄷ’ 불규칙 용언이 규칙화되어 일차적으로 단일 어간 /Xㄹ-/로 확립된 이후에 자음어미 앞에서 

일어난 ‘Xㄹ-→Xㅀ’와 같은 유기음화 현상은 기원적으로 어간말 ‘-ㄹ’를 갖고 있었던 일련의 용언의 

발달에서 관찰되는 변화와 시대적으로 개략적인 일치를 보인다. 즉,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의 여러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跪)>-’, ‘-(穿)>w->-’, ‘골-(腐)>곯-’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따

라서 어간말 ‘-ㄹ’에 연결된 자음어미의 초성이 유기음화되는 변화의 성격이 음성학적으로 아직 이

해되지 않지만, 위의 (28)에서 제시된 ‘싣-(載)>실->싫-’(자음어미 앞) 부류의 변화가 고립된 것은 아

니다.20)

    (30)ㄱ. 무릅 다, agenouebler(불한사전 필사본, p.9, 1869년 2월 이전에 완성),

           다:跪 (어안-*궤)(1897, 한영자, p.238),   

           집에 두 무릅 단졍히 고 도학 공부나 것이지(독립.1898.6.25),

               cf. 어린 아들을 여 안치고<독립.1897.710),

           무롭흘 고 긔여 올나가니(텬로력뎡, 44ㄱ),  

           두 무릅 마조 고 아미를 수기리고(수절가,상.23ㄱ),

19) 배주채(1988:99)는 고흥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에서 규칙용언으로 재주조화를 거친 자음군 어간 ‘ㅀ’과 ‘ㅭ’이 모음

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후음 ‘ㅎ’과 ‘ㆆ’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는 음운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20) 제주도 방언에서 체언 ‘ㄹ' 말음 다음에 연결되는 보조사 ’-도’의 초성이 유기음화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ㄱ). 그젠 손들토 할 수 엇이(진성기, 『남국의 민담』, 1977:134),

         사름들토 출세뎅 는 말이(상동. 91), 

          cf. 바릇쾨기들이(상동. 87).   

     (ㄴ). -덜토(-들+도),『제주어사전』(1995:132), 물코기∽물퀘기(19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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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두 무릅 졍이 코 좌우를 둘너보니(병오,춘.30ㄴ),

            두손 합장 무릅 코 비 말이(임형택소장 26장본.박흥보전, 3ㄱ).

    (31)ㄱ. ‘고’: 송곳로 고 노흐로 여 여라(苗대천, 교린수지 3.16ㄱ), 

송곳스로 고 녹으로 여라(초/재간 교린수지 3.27ㄴ), 

송곳스로 고 노으로 여라(교정 215). 

ㄴ. ‘코’: 엇더 놈이 벽을 코 드러 가셔(독립.1897.4.27④), 

담을 코 집을 넘은 국도 업고(독립.1898.2.24),  

‘케':  쇽을 잘 케 겻(독립.1897.6.29②),  

cf. 구멍들을 어(독립.1896.4.18②),

ㄷ. ‘키': 담벼락을 키(관성제군.破壁,17ㄴ),

렁의 구먹 키(경판 20장본. 흥부전),

=구먹 기(필사본.26장본. 흥부전),21) 

ㄹ. '‘: 가가 즁방 미슬  을 도적야(독립.1897.7.8),   

군역을 (장자백 창본 춘향가, 12ㄴ).

    (32)ㄱ. 卵叚 알 골다(광재물, 介蛤.1ㄱ),

알이 다 골고 다만 흘 엿는지라(경판본 20장. 흥부전,10ㄱ),

골다: kol-ta, kol-E ou kol-a, kon(1880, 한불뎐.194), 

ㄴ. 숀독이 올 다 골코  게우 노왓네(임형택 소장 필사본 26장본 박흥보전, 

21ㄴ)∽어불, 이놈 골아구. 게란이관 고라요(상동.11ㄱ).   

위의 용언어간의 경우에도 ‘-ㄹ’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만 유기음화가 적용되어 ‘-, 
-, 곯-’과 같은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유기음화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형태 중심의 맞춤법에서 자음어미 앞의 ‘ㅀ’을 모음어미 앞으로도 표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일한 기저형 ‘ㅀ’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르-’(遂)에 어미 ‘-고’가 연결되는 경우에 어 어간이 ‘-’

로 축약된 다음에 자음어미의 초성에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예가 관찰된다.  뒤를 코(수절가,

하.3ㄱ), 람 코  업 게 졔비로다(판,박.442).22)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방

언에 확대되어 있다(이기갑 외 1997:189).   

‘ㄷ’ 불규칙 용언이 규칙화되어 자음어미 앞에서 단일화된 어간 ‘Xㄹ-’의 말음 ‘-ㄹ’에 자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 실현되는 초성의 경음화 현상(실-+고→실, 載) 역시 충분한 음성학적 근거를 쉽게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ㄹ’과 자음어미와의 통합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동일한 위치에서의 유

기음화의 예보다 근대국어 단계의 문헌 자료와, 현대 지역방언의 공시적 현상에서 더 쉽게 관찰되는 

21) 김문기 소장 팔사본 26장본 <흥부전>은 1901년이 필사연도로 추정. 이 이본의 내용은 경판 20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 김문기 편 『고전문학정선』(태학사, 1982)에 영인 및 김진영 외『흥부전 전집』,2(1990, 박이정 

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음. 

22) ‘물것’(昆蟲)의 형태적 구성에서도 관형사형 ‘물-’ 다음에 경음화와 더불어 유기음화도 실현되어 있다.  

    (ㄱ). 검위 날 다니 물것과 비스름 여(독립.1897.6.17.②),

    (ㄴ). 물컷 업고 밥 만여 모죡의 죠흔 난 일년즁 제일이나(판,퇴.294),

    (ㄷ). 一身이 사쟈이 물 계워 못 견딀쐬(해동가요,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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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이다.

국어사에서 ‘’(馬) 부류와 같은 특정한 체언에 연결되는 여격형태 ‘-게’는 17세기에서부터 어간말 

‘-ㄹ’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의 초성이 부분적으로 경음화되어 간다. 즉, ‘게>’. 

    (33)ㄱ. 이  실은 져근 모시뵈도(1670.노걸언,상,7ㄴ), 

馬躧了  피다(1690.역어유,하,23ㄱ), 

불 혈 에 다 게야   리니<1765박신해,2,049a>

官員이  리거든(1790.몽노중7,13ㄴ), 

살로 아  리치고(1790.몽노중2,13ㄴ), 

ㄴ. 사들이 썰메  메어고(1889.사민필,18),

여러 냥을  실니고(1881.한어문전 수준별 학습편 22:16),

쟈갈은  여 졔오 허거니(초간 교린수지 3.29ㄱ),  

  cf. 마함은 게 어 졔어(묘대천 3.16ㄱ),

열살 된 아이  혀(1896.독립.11.3),

가  이고(1896.독립.9.8). 

또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복수접미사 ‘-들’의 초성이 어간말 자음 ‘-ㄹ’와 연결되는 경

우에 경음화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셰의 사람덜 츙심의리 잇난이난(판,퇴.264). 이와 같은 조건에

서 적용된 경음화는 현대 전북방언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부안 지역어를 기술한 김옥화

(2001:29, 2003:189)는 특수조사들의 초성이 어간말 ‘-ㄹ’과 통합되어 각각 [선생들-또, 애들-뽀고, 사람

들-끼다, 조카덜-뽀고] 등에서와 같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을 관찰하고, 복수 접미사의 기저형으

로 ‘-’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19세기 후기 

지역방언 자료에서 어간말 자음이 ‘-ㄹ’ 이외에, 다른 공명음의 환경에서도 경음화가 확대되어 나타

나는 예들도 찾을 수 있다.

    (34)ㄱ. 졈졈 흣터져 알미 업스며 망영이 질박믈 지으(1881.조군령,4ㄱ), 

        ㄴ. 간증은 참이오 그 스사로 말이 참물 안 거시(1887.예수성,요한복음.19:35절).

그리하여 소강춘(1983:84-85)은 남원방언의 음운현상을 기술하면서 공명자음 ‘ㄴ, ㅁ, ㅇ, ㄹ’로 끝

나는 체언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면 수의적으로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는 예들을 추출

하였다.23) 그리고 그는 ‘ㄹ’이 점진적으로 경음화의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3) (ㄱ) /낼:+도/(來日)→[낼:또], /암:말+도/→[암:말또], /시골+도/→[시골또]. 

    (ㄴ) /시방+도/→[시방또], /부평+다가/→[부평따가], /내년+보텀/→[내념뽀텀], /애:+들+들이/→[애:들뜨리]. (소강춘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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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의와 결론 : 현대 지역방언에서 진행 중인 유기음화와 경음화의 해석 

ㄱ) 현대 지역방언의 곡용에서 유기음화 현상

1. 닼: 첨 밋 황게 닥카 교고 우지마라(21ㄴ, 박순호 소장본 68장 필사본 <춘향가>),

2. 전광현(2003:77-143), “남원지역어의 기초어휘 조사 연구”, <국어사와 방언>2. 월인. 

  ㄱ. 닥, 닼(鷄)→다클∽대키나∽다키라구∽대키 운다. 103쪽.

<한국방언자료집>(경북 편, 1989:188-189). 영풍--달/닥∽달기∽달컬, 안동--닥∽다키∽달걸, 영양--

달키, 상주--달/닥∽달기/달키, 금릉--닥/달∽다키, 선산--달∽달키, 성주--달키, 칠곡--달∽달키∽달컬, 

경산--달키, 고령--달∽대키/다키∽다컬, 달성--닥∽다키, 청도--달키.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196-197). 승주--닥∽다키, 광양--닥∽다클∽다키, 고흥--닥∽다글

∽대키, 여천--닥∽다클∽대키.

  ㄴ. 지붕→지붕에, 지→지붕캐(124쪽),

   (참고) 낭 지붕게 기와 쟝 여졋니(게일, 사과지남, 173, 504)

           집붕게 올으지 못게 여라(동상, 25), 

          집응에셔(동상, 147, 295), 

          지붕셔 락샹야 팔 부러진 목슈(1890, 한영문법, 언더우드, 278),

          집붕글 고 구녕을  후의(이수정 역 신약마가젼복음셔언, 2:4).

          겨을게도 시 만히 핍데다(게일, 사과지남, 28), 겨울게 옷을 못닙엇기에

          (게일, 사과지남, 57), 참고. 겨울에 눈 만히 오면(게일 98,19),

<한국방언자료집>(1990, 강원도 편, 66쪽)

      철원--지봉게, 고성--지붕게다, 지붕게(횡성, 원성, 명주--지붕그, 원성/정선/삼척ㅡ 지붕기, 

지붕걸, 지붕게.

      <한국방언자료집>(1993, 경남 편, 71쪽); 지붕+을/-에.

      창녕--지붕∽지붕컬∽지붕케, 울주--지붕∽지붕키∽지붕게,

      의령/김해/양산--지붕∽지붕얼∽지붕케. 

      <한국방언자료집>(1993, 경북 편, 76쪽);

       경산--지붕∽지붕컬∽지붕케,  달성--지붕∽지붕키∽지붕케.

     ㄷ. 돌(石)→돜→도캐다∽도클∽도크로(전광현 105쪽),

     ㄹ. 흙(土)→흨→흐클∽흐키∽흐크로(운봉, 129쪽), 

 참고) 칡(葛)→칙(125쪽).

       끌다(引)→끄시∽끌고∽끄직따∽긓-→끄코(아영, 132쪽),

       다르-(異)→달타, 닳-(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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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獨)→혼차∽혼자(141쪽). 주머니→주먼치(123쪽).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ㄱ. 흙-이/-을/-에다→전북. 흨: 히키∽히기, 흐걸, 흐케다가(남원)---164쪽.    

         전남→흨: 흐기∽흐케다(나주,승주,고흥), 흐키∽흐클∽흐케다가(광양)

                         흐키∽흐케(여천)---225쪽. 

         경북→흘키→ 흘컬∽흘케(청도), 흐키∽흐컬∽흐케(고령), 흘키∽흘컬∽흘케(칠곡), 

                         흐키∽흐컬∽흐케(금릉), 흘컬∽흘케(선산)---214쪽. 

         경남(1993)→흐키∽흐컬∽흐케(거창, 합천, 창녕,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의창,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196쪽.

ㄴ. 닭-이/-을: 전북→ 대키∽다걸(남원),---144쪽.

        전남→닼: 다클∽대키(여천), 다글∽대키(고흥), 다클∽다키(광양), 다키(승주).--197쪽.

        경북→닼: 달컬∽달기∽달(영풍), 다키∽다걸(안동), 다키(금릉), 달키(성주),

                  달키∽달컬(칠곡), 달키(경산), 대키∽다키∽다컬(고령). 달키(청도)

                     ---189쪽. 

         『국한회어』(1895, 태학사 영인본): 닭키싸우다(鷄鬪)--坤 434, 

                                          닭키홰에올으다, 닭키홰을치다(434).

                                      닭키 홰에 올으다 鷄栖于特<1895국한회,073>

                                      닭키 홰을 치다 腷<1895국한회,073>

                                  cf.닭소래 들니다 鷄鳴遠境<1895국한회,073>24)

  ㄷ. 칡-이→치킹갑다(여천, 전남---210쪽)

           경북의 경우: 대부분 ‘칠기’(200)

  ㄹ. 돌(石): 경북→; 돌기라∽돌게(영풍), 돌기∽돌게(문경), 도키(상주), 도키∽도케(금릉), 돌키

라∽돌키∽돌크로(선산), 돌기∽돌게(군위), 도키(고령)---한국방언자료집, 경상북도 편 

214쪽,

            경남(1993)→돌∽도키∽도케(합천, 진양, 의창),

                       돌∽도리∽도케(밀양), 한국방언자료집, 경상남도 편, 195쪽.

     cf. 무죄거던 섭돌 키 주옵소서 고 공중을 여 옥잠을 지니 옥잠이 나려와 섬

돌케 박히지라(필사본 수겡옥낭좌전 23ㄴ).25)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224). 여천--돌:, 도리, 도키∽도레/도:케.

24) 홍윤표(1986,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전재호 박사회갑기념 국어학논총>(형설출판사).

    “‘닭이’를 ‘닭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남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닭키 싸우다, 닭키 홰을 치다. 닭키 홰에 

올으다.” 

25) “공동연구『수겡옥낭좌전』에 반영된 방언적 요소에 대하여”, (김영태 외), 5-112. 『가야문화』제9집. 1992.  영인본

『수겡옥낭좌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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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현대 지역방언의 활용에서 유기음화 현상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259). 

ㄱ. 다르다(異): 영광--달브다, 다르타, 장성--달타, 달븐디, 나주--다르타, 화순--달타, 영암--다르타, 

진도/장흥--달타. 

ㄴ. 끌다(引): 영광/장성/함평/광산/신안/나주/승주(몰꼬)/영암/진도/장흥/보성/고흥/완도--끄꼬, 

구례/무안--끌꼬(몰꼬), 

 참고) 판소리「춘향가」(조상현의), 『판소리 다섯마당』(뿌리깊은나무, 1982 편집, 한국브리태니

커 회사). 몰+고=몰코:  나졸이 분주헐제 방자 겁을 내여 나구 몰코 나온다(p.48),

 참조) other 달읏타,(Korean Speech, Vocabulary, p.92).

  

 

  <한국방언자료집>(경북 편, 1989); 

   기르+고(生育): 영덕--기루코, 영일/군위/성주/경산/선산/경산--질구코(276쪽).

   잇+고(繼): 울진/예천/영양/의성,청송/영덕/선산/군위/영일/칠곡/월성--이스코(283쪽),

   붓+고(注): 영풍/봉화/울진/영덕 등 대부분--북꼬, 의성/청송/월성--북코, 청도--버코  

   낫+고(癒): 영풍/봉화/문경/예천 등 다수--낟꼬, 월성/청도/달성/고령/군위 등등--나삳꼬(368쪽).

   긋+고(劃): 영풍/봉화/문경/예천/영양/월성 등 다수--껃(꺽)코,

             울진/청송--꺽꼬(368쪽).

   싣+고(載): 영풍/봉화/예천/안동/의성--실꼬,

             문경/청송/상주/청송 ---싣(시)꼬

   듣+고(聽): 경북 전부가 덕꼬(367쪽).  

   묻+고(問): 경북 영풍/에천/안동--물꼬(367쪽). 

             봉화/울진/문경--묵꼬, ‘물코/묵코’는 출현하지 않음.

그 반면에, ‘들+고(擧)’와 /살+고‘(生)의 경우는 경북방언에서 경음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 

河野六郞(1945): 『朝鮮方言學試攷』1979, 평범사, 하야육랑저작집 I.  <방언어휘>

닭+이=[달키](경북 상주), 311, [닥키](전남-순천/광양/벌교/고흥, 경북-김천 외 2개 지역, 경남-합

천 외 5개 지역).

흙+이=[헐키](경남-금해/양산/밀양, [헉키](충북-황간, 경북-고령/김천/상주, 경남-합천 외 5개 지

역). 316쪽.

<한국방언자료집>(경남 편, 1993); 해당 모음의 변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1. (무릅을) 꿇-+고→꿀고(거창, 합천, 창녕, 밀양, 함양, 하동), ‘꾸리고’형의 출현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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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꼬(울주, 산청), 278쪽.

     (구멍을) 뚫-+지→뚤찌(거창, 창녕, 밀양, 울주, 의창, 김해, 양산), 261쪽.

     (감기를) 앓-+고→알꼬(합천, 김해, 고성, 통영, 거제), 340쪽. 

  2. 눕-+지(臥)→누찌(거창, 합천, 함양, 의령, 하동 등 대부분),

              →눕찌(창녕, 울주, 산청), 남해는 ‘눕찌’와 ‘누찌’ 양형이 공존. 279쪽. 

  3. (신을)신-+고→신고(거창, 합천, 울주, 함양,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통영, 거제),

                →신꼬(창녕, 밀양 외). 280쪽.

      신기-어→싱키(거창, 합천, 함양, 의령, 하동 ),

             →싱기(창녕, 진양, 함양, 의창, 김해 등 대부분),

             →싱끼(산청), 

       (옷을)삶-+고→쌈/삼고(합천, 창녕, 밀양, 울주,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

해, 통영, 거제). 230쪽.

        젊-+다(靑)→점다(합천, 밀양, 의령,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통영, 거제). 

222쪽.

   4. (등을)긁-+고→끌코(밀양, 울주), 276쪽.

            긁-+지/-긁-겠다. →끌케따(끌찌, 창녕),

                            →끌치, 끌케따(밀양, 의창).,

   5. 데리-+고→데꼬(합천, 하동, 김해, 사천, 고성, 남해).

              →델꼬(창녕), 275쪽. 

   6. 긋-+고(劃)→꺼코(거창, 창녕, 밀양), 274쪽.

   7. 끌-+고/-지(引)→끄꼬, 끄찌(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양산, 통영, 남해), 

               →끄코, 끄치(거창, 창녕, 밀양, 

               →끄꼬, 끄치(합천, 사천), 

               →끌꼬, 끄찌(남해),  263쪽. 

   8. 싣-+고(載)→실코(거창, 하동), 

               →실꼬(합천, 창녕, 밀양, 울주, 함양, 산청, 의령, 진양, 의창, 고성, 사천), 

               →시꼬(꾸)(김해, 양산, 거제, 통영, 남해), 252쪽.

   9. ‘묻-+고(問)’, ‘듣-+고’(聽)의 경우는 경남방언 조사에서 전부 [무꼬]와 [드꼬],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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